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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의 그릿(Grit)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학문적 경향과 시사점을 도출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Bpia, KCI, RISS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등재 학술지 논

문 252편을 선정하여 발행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통계기법, 연구유형, 주요 변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그릿 연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양적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회귀분석이 가

장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셋째, 변인 간 구조적 관계 검증 및 영향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넷째, 의약⋅

보건계열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다섯째, 일반 대학생은 심리⋅정서 관련 변인이, 의약⋅보건 및 예체능

계열은 전공⋅학업 관련 변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그릿 개념 정립,

질적⋅혼합연구 확대, 다양한 전공 및 변인을 고려한 비교연구와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 진로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상담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요어 대학생, 그릿, 학업, 진로, 연구동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grit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and identify academic trends and implications. A total of 252 articles published

in accredited journals between 2016 and 2025 were selected from DBpia, KCI, and RISS

and analyzed by publication year, participants,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al techni-

ques, research types, and major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grit research in-

creased overall during the period. Most studies employed quantitative methods, with re-

gression analysis being the most frequently used statistical technique. Research primarily

focused on examin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nd their effects, and 

nursing and health-related field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studie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variables were most frequently examined among general 

college students, whereas major- and academic-related variables were predominant in

medicine and health-related fields and arts and sports disciplines. Future research 

should establish a culturally grounded conceptualization of grit, expand qualitative and 

mixed-methods research, conduct comparative studies across diverse disciplines and 

variables, and develop practical programs. These findings provide a basis for education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to enhance college students’ academic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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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 시기는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 탐

색, 관계 형성, 가치관 정립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

하는 중요한 전환기이다(권석만, 1997; 안혜연, 이혜지, 

2021). 이 시기는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

으로 계획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므로, 복잡

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요구된다(송한슬, 최윤정, 2020). 

특히 대학에서는 이전의 학교 환경과 달리 개인의 자

율성과 책임이 강조되는 환경으로, 대학생은 학업, 진

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적응을 요구

받는다(김태량, 정영미, 2025). 한편,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구조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가치

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하며, 취업

을 위한 스펙 준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장기적인 목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야기한다. 그 결과 진로와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휴학이나 학업 중단과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한다(문

승태, 주지영, 20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우리나라 대학생은 학업 과정과 진로 계획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2024)의 ‘2024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자퇴, 미등

록, 제적 등 학적 변동에 해당하는 대학생 수는 약 10만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대학의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집계된 이 통계는 재학 중인 대학생 

집단의 학업 지속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상당수의 

대학생이 학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

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학업적 위기는 졸업 이후의 진

로 장벽으로도 이어진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

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9.5%에 머물렀다. 정규직⋅

비정규직⋅자영업⋅공공기관 취업자 등을 모두 포함

하여 산정된 이 지표는 졸업 직후 대학생 집단이 마주

한 진로 적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학업 및 진로상의 어려움은 대학생 시기가 

지니는 발달적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아넷(Arnett, 

2000)은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하는 시기를 ‘성

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로 개념화하였는데, 이 

시기는 자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정체성 탐색과 진로

결정이라는 발달과업이 집중되는 불안정한 전환기로 

설명된다. 이러한 발달 단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

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장기적 목표를 향해 지속적

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심리적 특성인 그릿(grit)의 역할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그릿은 크게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하

나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노

력의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나도 목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는 

‘흥미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이다(Duckworth 

et al.,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이 높은 개인은 

어려운 과제 수행 과정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오랜 시간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며(이지영, 2017),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란, 손영우, 2013). 또한 그릿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적응적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승태, 주지영, 2020; 

윤옥희, 최성우, 2022; 한천우, 2020).

현재 국내에서 그릿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은 학계

의 양적 성장을 진단하기 위해 활발히 시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홍승희, 현용찬과 박정환의 연구(2021)는 

국내 그릿 연구의 초창기부터 축적된 논문들을 대상으

로 발행연도, 학술지명,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릿 연구는 양

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

향 분석 연구가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모두 포괄

하거나 일반 성인 집단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

닌다(윤옥희, 최성우, 20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승희 등의 연구(2021)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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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를 포괄하다 보니 연구대상을 거시적 범주로

만 구분하여 대학생 집단만의 고유한 진로 및 학업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윤옥희와 최성우의 연구

(2022) 역시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학생이

라는 ‘성인기 진입기’의 발달 단계적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범주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박봉환(2024)이나 오예현의 연구(2025) 역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동향 분석 및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하여, 

대학생 집단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그릿 연구 중에서도 그릿을 

독립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를 분석 대상

으로 한정하였다. 그릿을 종속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무엇이 대학생의 그릿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선행요인 규명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본 연구가 주목하

는 흐름은 ‘그릿이 대학생의 학업 지속과 진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어 연구질문 자체가 

상이하다. 그릿을 외부 자극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물로 

보기보다 학업 및 진로 발달을 견인하는 주도적인 내

적 자원으로 접근할 때 대학 현장의 실천적 개입 방안

에 보다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김유니, 정

하은, 양수진, 2024).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분

석 대상을 그릿을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동향분석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

별성을 지닌다. 첫째, 연구 대상을 단순히 생애주기별

로 구분하는 방식을 벗어나, 성인기 진입기 대학생들의 

실제적 삶과 진로 스트레스를 규정하는 핵심 환경인 

전공계열을 독자적인 분석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는 성

별이나 학년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보다, 대학생이 속한 

학문적 맥락이 그릿 연구의 경향성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간호⋅보건, 예체

능, 호텔관광⋅외식 등 특정 전공 집단에서 그릿 연구

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공계열별 분석이 대

학생 집단의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

하였다. 다만 학년이나 성별과 같은 다른 인구학적 특

성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활용되거나 단

순 기술통계 수준에서 다루어져,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는 독립된 분류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독립⋅매개⋅종속 변인을 혼재하여 분류했

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그릿을 독립변인, 매개변인으

로 설정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릿이 대학생의 삶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릿이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주요 변인을 ‘진로 및 취업, 전공 

및 학업, 심리 및 정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문적 맥락을 대변하는 

전공계열별 경향을 파악하고, 그릿을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들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 252편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생 그릿 연구의 다각적

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학생의 학업 지속과 진로 발

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상담적 개입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목적

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대학생 그릿 연구의 연도별 게재 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 그릿 연구의 연구방법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 그릿 연구의 연구유형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4. 대학생 그릿 연구의 전공계열에 따른 분

포와 추이 변화 양상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5. 대학생 그릿 연구의 주요 관련 변인은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의 학술적 동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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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가이드라

인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기준으로 분석 대상 논문

을 선정하였다.

첫째, 검색 단계에서는 국내 주요 학술정보 데이터베

이스인 DBpia(누리미디어), KCI(한국연구재단),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25년

까지 게재된 국내 KCI 등재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

다. 주요 검색어는 ‘그릿’, ‘대학생’ 그리고 ‘청년’을 핵

심어로 조합하여 검색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별 검색 

결과를 취합한 결과 총 517편의 문헌이 식별되었다.

둘째, 선별 단계에서는 식별된 517편 중 서지정보가 

중복되거나 원문 열람이 불가능한 논문을 제외하였다. 

이어서 연구진 2인이 독립적으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

을 1차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논문 

총 185편을 배제하였다. 구체적인 배제 기준은 ① 동향

분석 및 메타분석 연구, ② 연구 대상이 일반 대학생이 

아닌 경우, ③ 국내 학술지이나 외국인 대학생만을 대

상으로 수행된 연구, ④ 그릿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연구 등이다. 이 단계를 통해 총 332편의 논문이 선별

되었다.

셋째, 검토 단계에서는 선별된 332편의 논문 전문을 

전수 정독하며 연구 목적 및 분석 유목과의 적합성을 

심층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앞서 설정한 배제 기준에 

추가로 해당하거나 데이터가 불충분한 논문 80편을 제

외하고, 최종 단계에서 총 252편을 최종 분석 대상 논

문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252편의 논문을 대상

으로 발행 연도별 추이, 연구 대상(전공계열), 연구 방

법 및 통계 기법, 연구 주제 및 주요 변인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문헌을 분석 유목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2인

이 합의 코딩(consensus coding) 절차를 거쳤다. 연구자

들은 정기적인 교차 검증을 통해 각자 독립적으로 코

딩한 결과를 상호 비교⋅검토하였으며, 분류 항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논문의 원문을 

공동으로 재검토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

로 합의된 결과만을 최종 분석 데이터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수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매개변수 분

석 도출 과정 역시 동일한 독립 검토 및 최종 합의 프로

토콜을 엄격히 준수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문헌 선정 과정은 체계적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검색

(n = 517)

⇨

검색분야:

• 데이터베이스: DBpia, KCI, RISS

• 검색 기간: 2016년 ~ 2025년

• 검색어: ‘그릿’, ‘대학생’, ‘청년’ 키워드 조합

⇩

선별

출처 유형에 

따른 선별

185편 제외

(n = 332)

⇨

• 원문 열람 가능 여부 및 제목⋅초록 1차 스크리닝 진행

• 배제 기준 (총 185편 제외):

- 중복 게재 및 원문 확인 불가 논문

- 일부 동향 분석 및 메타분석 연구

- 연구 대상이 대학생이 아니거나 불명확한 연구

- 국내 학술지이나 외국인 대학생 대상 연구

- 그릿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연구

⇩

검토

기준충족 

여부검토

(80편 제외)

(n = 252)

⇨
• 선별된 논문의 전문(Full-text) 정독 및 기준 충족 여부 2차 검토

• 추가 배제 기준 및 분석 유목 적합성 최종 검증 (80편 제외)

⇩

선정
분석대상 데이터

총 252편

그림 1.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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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동향분석의 엄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PRISMA 2020 지침(Page et al., 2021)을 참고하여 진

행하였으며, 표준양식을 준수한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2. 분석기준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릿 연구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윤옥희, 최

성우, 2022; 홍승희 등, 2021)의 분류 기준을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기준은 발행연도, 

연구방법 및 통계기법, 연구대상 대학생의 전공계열, 

연구유형, 주요 관련 변인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릿 관련 주요 변인 영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

라 분류하였다. 첫째, 성인기 진입기(emerging adult-

hood) 대학생 집단이 마주하는 발달과업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여(Arnett, 2000), 대학이라는 제도적 환경 내에

서 요구되는 ‘전공 및 학업’, 사회적 독립을 준비하는 

‘진로 및 취업’, 자율성 확장 과정에서의 심리적 적응을 

반영하는 ‘심리 및 정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그릿의 이론적 속성(Duckworth et al., 2007)에 근거하

여, 실제적 성취 결과로 발현되는 외적⋅도구적 지표

(진로, 학업)와 그 과정을 지탱하는 내재적⋅심리적 지

표(심리 및 정서)가 함께 검토되도록 분류틀을 구성하

였다. 세부 분류 범주는 표 1과 같다.

Ⅲ. 결과 및 해석

1. 발행연도별 추이 분석 결과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물에 대한 연도별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는 총 252

편으로 2016년 1편을 시작으로,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

하여 2025년에 52편(20.63%)으로 그릿 연구가 가장 많

이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2022년과 2023년이 각각 36편

(14.29%), 2024년 35편(13.89%), 2020년 28편(11.11%), 

2021년 26편(10.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 초

기인 2016년은 1편(0.40%), 2017년은 7편(2.78%), 2018

년은 9편(3.57%)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

었다. 전반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릿 연구는 

2019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발행 추

이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의 발행 편수를 대상으로 Mann-Kendall trend test를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 그릿 연구의 발행 편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적(τ = .85, p < .001)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연도별 발행 횟

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편수

(%)

1

(0.40)

7

(2.78)

9

(3.57)

22

(8.73)

28

(11.11)

26

(10.32)

36

(14.29)

36

(14.29)

35

(13.89)

52

(20.63)

표 2. 발행연도별 편수 추이 (N = 252)

분류범주 세부사항

기초사항 발행연도

연구대상 대학생 전공별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

양적연구

(통계분석- 구조방정식, 회귀분석, 평균차이분석(t-검증, 분산분석), 

군집분석 및 잠재프로파일,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질적연구, 혼합연구

연구유형
변인 간 실증적 영향 관계(대상 비교연구, 그릿과의 구조적 관계 및 영향요인 연구), 

그릿 개념과 관련된 연구,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변인 관련 요인(진로, 학업, 삶의 행복, 자기계발)

표 1. 분류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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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별 추이 분석 결과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가 250편(99.21%)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는 각

각 1편(0.40%)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에서 사용된 통

계분석 방법을 분석한 결과, 회귀분석이 163편(65.20%)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순서대로 구조방정식 모

형(SEM) 74편(29.60%), 평균차이 분석(t-test, ANOVA) 

44편(17.60%), 군집 및 잠재집단 분석 8편(3.20%), 확

인적 요인분석 6편(2.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그릿 연구가 주로 변인 간의 영향 

관계와 매개⋅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회귀분석과 구조

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질적연구 1편은 9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그릿 개념을 탐색하

여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인지, 정서, 행위의 세 차원으

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 생명을 다루

는 직업에 대한 인식, 열정의 유지, 노력의 지속의 네 

가지 속성이 있음을 드러냈다(이지연, 2019). 혼합연구

는 설문조사(154명)와 심층면담(4명)을 병행하여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어 학습 참여자들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릿의 끈기와 인내의 요소들인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붙들고’와 같은 표현을 드

러냈다(하명애, 2020).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별 결과는 

표 3과 같다.

3. 연구유형별 추이 분석 결과

동향분석 대상 문헌들의 연구유형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변인 간 실증적 영향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총 

242편(96.0%)이었다. 세부 양상을 살펴보면 ‘그릿과의 

구조적 관계 및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

구가 230편(91.2%), 이러한 영향 관계를 분석함에 있

어 전공계열이나 학년, 성별 등 연구대상 집단 간의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종단적⋅횡단적으로 비

교 분석한 ‘집단 비교연구’ 형태의 논문은 12편(4.8%)

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비교연구’는 실증 연구 내부에

서 보조적인 연구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그릿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양

적

연

구

전체 통계 1 7 10 25 30 30 38 48 45 61 295(100)

구조방정식 1 3 2 8 7 8 18 5 10 12 74(25.1)

회귀분석 0 1 5 12 15 15 18 30 29 38 163(55.3)

평균차이 검증 0 1 1 4 5 5 2 11 6 9 44(14.9)

군집⋅잠재 프로파일 0 0 1 1 2 1 0 1 0 2 8(2.7)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0 2 1 0 1 1 0 1 0 0 6(2.0)

질적연구
0 0 0 1 0 0 0 0 0 0

1(0.4)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개념을 규명하는 혼합모형

혼합연구
0 0 0 0 1 0 0 0 0 0

1(0.4)
(설문 + 면담)

합계 1 7 10 26 31 30 38 48 45 61 297(100)

표 3. 연구방법별 추이(중복허용) (N = 297)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그릿 개념연구 0 0 0 2 1 1 0 0 0 0 4(1.6)

변인 간 

실증적 

영향 관계

구조적관계 1 5 7 19 24 22 36 33 35 48 230(91.2)

집단 비교연구 0 0 1 3 4 1 0 1 0 2 12(4.8)

합계 1 5 8 22 28 23 36 34 35 50 242(96)

척도개발과 타당화연구 0 2 1 0 1 1 0 1 0 0 6(2.4)

합계 1 7 9 24 30 25 36 35 35 50 252(100)

표 4. 연구유형별 추이(중복허용) (N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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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연구 및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는 10편(4.0%)으

로 나타났다. 연구유형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4. 전공계열별 연구 성향의 연도별 추이 변화 양상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의 전공계열별 경향성을 파악

하기 위해, 교육부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총 252편의 

논문 중 전공이 명시된 연구 136편을 대상으로 계열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향분석 대상 논문들이 

표집한 ‘연구대상 대학생의 전공’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기 위해, 분석 대상 문헌의 연구대상(전공) 분류에 있

어 주관성을 배제하고 학술적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교

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제시한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 조사의 ‘대학 학과(전공) 분류 체계’를 선행 

적용하여 기준을 수립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24). 

이에 따라 국내 대학생 그릿 연구들의 세부 전공학과

들을 공인된 표준 계열 위계에 맞추어 인문⋅사회, 의

약⋅보건, 이공, 예체능, 교육, 전공 미특정으로 범주화

하였다. 더불어 특정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개별 전공계열과 구분

되는 독립 범주로서 ‘일반대학생(전공 미특정)’ 단락을 

추가 설정하여 분석의 포괄성을 확보하였다.

전공 정보가 미기재된 116편의 연구는 전공별 특성

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계열별 분포 산정에서 제외하

고 별도의 독립된 양상으로 취급하였다. 전공이 명시된 

136편 중 의약⋅보건계열이 86편(63.2%)으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30편(22.1%), 인문⋅사회

계열 16편(11.8%), 이공계열 2편(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의 전공계

열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특정 전공에 대한 학계의 관

심은 종단적으로 뚜렷한 편중과 고착화 양상을 보여주

었다.

첫째, 의약⋅보건계열(간호학 등)은 연구 초기부터 

현재까지 양적 성장을 견인하며 쏠림 현상이 점차 심

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2018년 2편에 불과했던 의

약⋅보건계열 연구는 2021년 10편, 2023년 22편, 2025

년 21편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체 전공 명시 연

구(136편) 중 86편으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둘째, 예체능계열(무용, 체육 등)은 2020년 이후 대

학생 그릿 연구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하는 변화를 

보였다. 2019년까지 연간 1 ~ 2편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 6편, 2023년 10편으로 급증하며 의약⋅보건계

열 다음으로 높은 연구 비중(22.1%)을 차지하게 되었

다. 이는 가시적인 수행 성과와 열정이 핵심인 예체능 

분야에서 비인지적 자원인 그릿의 효용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최근의 학문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다.

셋째, 인문⋅사회계열(항공서비스, 관광⋅호텔 등)

은 특정 시기에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였다. 2017 ~ 2018년 각 1 ~ 2편 

수준에서 2023년 3편, 2025년 5편으로 소폭 증가했을 

뿐, 전체 전공 연구 중 11.8%에 그쳐 발달단계상 다각

적 진로 탐색을 거쳐야 하는 인문사회 집단에 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공계열(공학) 및 교육계열(유아교육)은 연구 

공백과 단절 현상을 나타냈다. 이공계열의 경우 연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의약보건계열 0 0 2 5 7 10 12 22 7 21 86(63.2)

예체능계열 0 0 1 2 3 0 6 10 3 5 30(22.1)

인문사회계열 0 1 2 1 0 2 1 3 1 5 16(11.8)

이공계열 1 0 0 1 0 0 0 0 0 0 2(1.5)

교육계열 0 0 0 0 1 0 0 0 0 0 1(0.7)

기타 0 0 0 0 1 0 0 0 0 0 1(0.7)

합계 1 1 5 9 12 12 19 35 11 31 136(100)

주. 의약보건계열(간호학, 치위생, 헬스케어, 응급구조), 예체능계열(무용, 체육, 음악, 공연예술, 모델, 미용, 조경), 인문⋅사회계열(일본어, 

비서학, 항공서비스, 관광⋅호텔, 외식조리), 이공계열(공학), 교육계열(유아교육), 기타(경호학).

표 5. 전공계열별 대상 추이 (N = 136)



158 인간발달연구 33권 3호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극초기인 2016년과 2019년에 각 1편씩 총 2편만이 확

인되었을 뿐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가 전혀 수행

되지 않았으며, 교육계열 역시 2020년 1편에 그쳐 연구 

대상의 편중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특정 전공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대학생(전공 

미특정)’ 범주는 10년간 총 116편(46.03%)으로 매년 

높은 비중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는 

전공과 관계없이 성인기 진입기 대학생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발달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전공의 직업적⋅학문적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전공맥락에 따른 그릿의 발현 차이를 보다 정교

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대상의 전공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연구의 축적이 함께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전공계열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5. 주요 관련 요인별 추이 분석 결과

Ⅱ-2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에 따라, 독립변인 및 매개

변수로서의 그릿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실증 연구 

242편을 대상으로 주요 관련 변인이 어떤 영역에 집중

되어 있는지를 연구대상 대학생의 전공계열별로 분석

하였다. 종속변수 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그릿 개념 연

구(4편) 및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6편) 등 총 10편의 

문헌은 통계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분석 대상에서 전

면 제외하였다.

먼저 전공을 명시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 연구에서는 

심리 및 정서 44편(35.5%)이 가장 많았으며, 전공 및 학

업 관련 요인 43편(34.7%), 진로 및 취업 37편(29.8%)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반면 의약⋅보건계열 전

공에서는 전공 및 학업이 53편(63.9%)으로 가장 많았

으며, 진로 및 취업이 17편(20.5%), 심리 및 정서가 13

편(15.7%)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전공 및 학업 0 0 2 3 6 5 7 13 4 14 54(64.3)

진로 및 취업 0 0 0 1 1 2 2 6 1 4 17(20.2)

심리 및 정서 0 0 0 0 0 3 3 3 2 2 13(15.5)

합계 0 0 2 4 7 10 12 22 7 20 84(100)

주. 전공 및 학업(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도,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메타인지,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속의향, 전공만족도, 

전공결정능력, 간호전문직관, 창의융합역량,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적응, 임상실습적용, 임상추론역량, 핵심간호술 수행, 간호실무준

비도, 돌봄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취업준비행

동, 취업스트레스), 심리 및 정서(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우울, 소진, 건강증진행위).

표 7. 의약보건계열 대학생 주요 관련 요인별 추이(중복허용) (N = 83)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진로와 취업 0 1 0 4 6 4 7 7 1 7 37(29.8)

전공 및 학업 0 1 2 2 3 7 7 8 5 8 43(34.7)

심리 및 정서

(삶의 행복, 건강, 자기계발)
0 2 4 7 7 2 3 5 6 8 44(35.5)

합계 0 4 6 13 16 13 17 20 12 23 124(100)

주. 1) 진로 및 취업(진로준비행동, 진로적응성,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포부, 진로미래, 진로결과기대, 진로성

숙도, 진로태도성숙, 진로선택몰입, 취업준비행동,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

2) 전공 및 학업(학업적응, 학업성취(도), 대학생활적응, 학업참여, 학습만족도, 학문적응, 학문적창의성, 메타인지전략, 자기조절학습

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적 자기조절,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지속, 학업지연행동, 학업착수, 완수지연행동, 수업만족, 교육성

취도, 학습몰입, 영어학습동기, 성취목표, 중도탈락의도, 지속적 참여의도, 애교심),

3) 심리 및 정서(심리적 안녕감, 정신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우울, 삶의 만족, 행복, 행복증진, 회복탄력성,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실패반응성, 번아웃감소, 창의적 사고, 미래 성공에 대한 기대, 미래시간조망, 기업가정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자

기결정성동기, 마인드셋,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동, 주관적 건강, 운동몰입, 운동지속, 스마트폰 중독, 도움요청, 사회적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표 6. 일반 대학생(전공 미기재) 주요 관련 요인별 추이(중복허용) (N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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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열 전공에서는 전공 및 학업이 15편(51.7%)

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로 및 취업과 심리 및 정서가 

각각 7편(24.1%)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그 외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외식⋅조리전공, 비서학, 항공서

비스전공, 관광⋅호텔⋅항공학과, 일본어, 관광 등을 

대상으로 총 1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진로준비행

동, 취업준비행동, 대학생활적응, 학업지속의향, 삶의 

만족도, 자기주도학습능력, 친사회적행동 등에 그릿이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열에서는 2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진로준

비행동, 성실성), 교육계열에서는 유아교육 전공을 대

상으로 한 편의 연구(창의융합역량)가 확인되었다. 기

타 전공은 경호 전공을 대상으로 한 편의 연구(진로준

비행동)가 수행되었다. 주요 관련 요인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Ⅳ. 논의 및 결론

첫째, 발행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 그릿 

연구는 2016년 1편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우상향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25년에 52편(20.63%)

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

은 Mann-Kendall trend test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τ = .85, p < .001)이 입증되었다. 

이는 그릿 연구가 국내 학계에 소개된 이후 끊임없이 

확산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윤옥희, 최성

우, 2022; 홍승희 등, 2021)와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 증가는 최근 국내 대학생 집단이 겪는 높은 중도 

탈락률과 진로 미결정 문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와 맞물려,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장기적 목표를 

견인하는 심리적 자원으로서 그릿의 실천적 가치에 학

계와 대학 현장이 주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권정

희, 정미예, 2019;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7).

둘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99.21%)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에서도 구조적 

관계(회귀분석 및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92.0%)에 편

중된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변인 간 영향 관계를 통

계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그릿이 

개인의 경험과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특성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형성 과정과 내면적 의미를 심층

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시

사한다. 실제로 분석 대상 문헌 중 질적연구와 혼합연

구는 각 1편에 그쳤다. 질적연구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

려운 정서적 경험과 심리적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윤옥희, 최성우, 2022; 

홍승희 등, 2021), 향후에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인내

와 끈기의 질적 속성을 탐색하는 질적연구 및 혼합연

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그릿이 ‘끈기’, ‘투지’, 

‘집념’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유사 변인들

과의 개념적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

으며, 국내 연구가 주로 활용하는 그릿 척도(Duckworth 

et al., 2007)의 하위요인인 ‘흥미의 일관성’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측정 타당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

을 지적한 바 있어(이수란,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1), 한국 대학생의 발달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척도의 타당화 연구도 함께 요구된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진로 및 취업 0 0 1 1 1 0 0 2 2 0 7(24.1)

전공 및 학업 0 0 0 1 1 0 6 4 1 2 15(51.7)

심리 및 정서 0 0 1 0 1 0 0 3 0 2 7(24.1)

합계 0 0 2 2 3 0 6 9 3 4 29(100)

주. 진로 및 취업(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통합체육지도), 전공 및 학업(대학생활적응, 학습지속의향, 학업열의, 학업노

력, 학습전략, 선수만족, 무용완성도, 무용몰입, 목표달성, 열정과 수행, 무용참여, 무용공연자신감, 운동지속의도, 운동지속), 심리 및 

정서(회복탄력성, 정신건강, 심리적 행복감, 긍정심리자본, 혁신행동, 우울감).

표 8. 예체능계열 대학생 주요 관련 요인별 추이(중복허용) (N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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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유형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변인 간 실증

적 영향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242편(96.0%)으로 대부

분을 차지한 반면, 그릿의 개념적 본질을 탐색하거나 

척도를 개발⋅타당화한 연구는 10편(4.0%)에 불과하

였다. 이는 국내 그릿 연구가 변인 간 관계 검증에는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그릿 개념 자체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와 척도 타당화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변인 간 관계 검증뿐 아

니라 그릿의 개념적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와 그릿 증

진을 위한 실제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로 

주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공계열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분석 대

상 중 특정 전공을 명시한 연구 136편 중 의약⋅보건

계열(간호학 등)이 86편(6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예체능계열(22.1%), 인문⋅사

회계열(11.8%) 순으로 나타났고, 이공계열과 교육계열

의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편중은 간호⋅보건

계열이 국가고시, 면허 취득, 임상실습 등 구조화된 직

업 경로를 지니고 있어 학업 및 진로 관련 변인과 그릿

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

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예체능계열 역시 수행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전공 특성상 그릿의 효용성에 주

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잠정적인 것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그릿의 발현 양상 차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특정 전공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 대상 연

구(46.03%)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

공과 무관하게 성인기 진입기 대학생이 공통적으로 지

니는 발달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 흐름으로서 전공 특

수성에 주목한 연구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공계열과 교육계열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연구 

공백이 있는 전공을 포함한 폭넓은 비교연구가 요구

된다.

다섯째, 주요 관련 변인을 전공계열별로 분석한 결

과, 전공을 명시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 연구에서는 심

리 및 정서(35.5%), 전공 및 학업(34.7%), 진로 및 취업

(29.8%)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반면, 의약⋅보건계

열(63.9%)과 예체능계열(51.7%)에서는 전공 및 학업 관

련 변인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전

공계열에 따라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구체적인 학업⋅

진로 과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

으며, 이공계열, 교육계열 등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

한 전공에서도 그릿과 관련 변인 간 관계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릿 연구

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대부분 양

적 연구 방법을 통해 그릿과 진로, 학업, 심리⋅정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특히 의약⋅보건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중심으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이공계열과 교육계열에서는 

연구가 매우 드물었고, 그릿의 개념적 본질을 탐구하거

나 실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질적⋅

혼합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및 교수학습개발센

터 등에서는 전공계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관련 변인

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학업 지속과 진로 발달

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진로 및 심리⋅정서 변인이 고르게 나타난 일

반 대학생 집단에게는 자기탐색과 목표설정을 돕는 개

입이, 전공 및 학업 관련 변인의 비중이 높았던 의약보

건⋅예체능계열 학생들에게는 학업 및 실습 과정에서

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개입이 상대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은 본 연구의 동향분석 결

과에 근거한 잠정적 제언이며, 실제 개입의 효과성은 

별도의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둘째, 연

구 방법 측면에서 질적연구와 혼합연구, 그릿의 개념적 

타당화 연구, 실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대학생의 발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척도 타당화 연구 역시 요구된

다. 셋째, 전공계열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연구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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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공계열과 교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전공계열 간 비교연구를 통해 그릿의 

발현 양상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며 이

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의 삶에 미치는 

선행 기제로서의 그릿을 규명하고자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로 설정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 인해 

그릿을 종속변수로 다룬 주요 연구들이 분석에서 제외

되어, 국내 대학생들의 그릿이 지닌 다양한 인과적 역

동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그릿을 종속변수로 다룬 문헌들까지 종합적

으로 포괄하여, 대학생의 그릿 자체를 형성하고 발달시

키는 선행 예측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동향 분석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릿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

과 현장 효용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

었다. 분석 대상 논문이 양적 관계 검증에 치우쳐 있다 

보니, 프로그램 개발이나 구체적인 임상⋅교육적 개입 

효과를 다룬 개입 연구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대학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그릿 프로그램 및 상담 개입의 효과성을 체계적

으로 검토하는 문헌 고찰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집된 문헌을 분석 유목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

에서 연구자 간의 주관성을 통제할 수 있는 평정자 간 

신뢰도 지표(inter-rater reliability)를 명시적으로 산출

하지 못했다. 비록 두 연구자가 정기적인 교차 검증과 

합의 코딩 프로토콜을 거쳤으나 분석의 객관성을 통계

적으로 완벽히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

후 수행될 동향분석 연구에서는 분류의 투명성과 방법

론적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ohen's kappa 등의 통

계적 신뢰도 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보고할 것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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